움직일 때마다 향기가 나는 옷이 한 섬유업체의 대표에 의해 개발. - 섬유업체 J&C익스프레스대표인 이원복씨(35)가 바로 그 주 인공으로 그는 기발한 아이디어 상품으로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음. - 이사장이 만들어 '향그린'이란 상표로 등록한 '향기나는 옷'은 초미세 향수캡슐이 섬유에 부착되어 있어 옷을 입고 움직일 때 마다 캡슐들이 터지면서 향기가 퍼져나오는 옷으로 개발하는데 2년이 걸렸다고 함. - 현재 특허청에 특허출원 작업이 진행중. - 한국외국어대학 영어과를 86년에 졸업한 그는 87년부터 월마트 한국지사에 근무하다 섬유업체로 옮겨 세일즈맨으로 활동. - 향기산업이 유망한 분야가 되리라고 진단한 그는 향기나는 옷을 만들면 히트칠거라는 생각에서 연구에 착수했다는 것. 

o '향그린'의 특징 
- 세계 최고수준인 일본의 초미세 캡슐 기술을 도입, 노하우는 미세한 캡슐을 섬유에 부착시키는 기술임. - 지금까지 향기나는 옷이 수입되어 팔리긴 했으나 향기를 내는 방식이 향이 담긴 주머니를 옷의 한귀퉁이에 부착시켜 향기를 뿜어내는 식이었음. - '향그린'은 원단 자체에 향캡슐을 부착시키는 혁신적인 방식으로 세탁을 20회까지 해도 향을 유지. - 향을 적용할 수 있는 섬유도 실크, 코튼, 폴리에스터, 니트, 선 염직물 등 모든 소재가 망라. 

- 무엇보다도 '향그린'이 주목받는 이유는 지금까지 나온 향기제품과는 달리 화학향이 전혀 가미되지 않은 100% 순수 자연향을 원료로 제조한다는 것. - 천연향은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향기의 낭만적인 분위기를 낼 뿐 아니라 의상을 통해 '아로마테라피'라고 불리는 향기치료요 법도 가능해졌음. 

- 예를들어 장미향은 기분을 밝고 유쾌하게 만들며 숙취제거 피부 미용에 효과가 뛰어난 기능을 갖고 있으며, 솔잎향은 스트레스 해소 긴장완화 진해거담 효과가 있고, 라벤더향은 숙면을 도 와주고 가벼운 화상에 좋다는 등 각각의 향기가 갖고 있는 특 별한 기능을 치료에 활용할 수 있음. 

o 기대효과 및 전망
- 업계는 '향그린'이 등장함으로써 의류및 패션산업에 새로운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되며 패션과 의상제작의 개념자체에 커다란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. - 즉 향기를 빼고는 옷을 생각할 수 없는 시대가 올거라는 얘기.
